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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클로스는 그 문전에 오기도 부끄러워할 체질로 바뀌었다. 이것이 

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무력하게 된 원인이며，마침내는 민중과 유리 

될 뿐 아니라 예수에게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.

그러던 교회가 최근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 잊었던 오클로스의 소 

리를 듣기 시작했다. 그 결과 눌린 자들에게 관심하게 되고，저들의 

입과 손발이 되기로 서서히 본래의 자세를 되찾기 시작했다.그것은 

반정부운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. 단지 잃었던 예수의 정신으로 되 

돌아와 자기 동일성을 찾으려는 단면의 노출일 따름이었다.

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. 그것은 한국 그리스도교회의 체 

질개선과 더불어 새로운，그러나 본래 모습으로의 급전환을 강요하 

는 명령에 의한 것이다.

새로운 국면을 의식한 것은 참된 자유가 없으면 선교의 자유도 없 

고，이웃을 사랑할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. 

그것은 가난한 자，눌린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나 행위가 범 

죄로 몰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된 데서 비롯한다. 거기서 발견 

한 것은 사랑을 범죄로 모는 것은 민중에 대한 정치 • 경제적 구조악 

이라는 것이다. 이 마당에 이제 그리스도교회의 방향은 뚜렷이 설정 

되어야 할 것이다.

3. 한국 그리스도교의 기본자세

나는 그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. 단지 우리 나름의 몇 가 

지 기본자세의 가능성을 제시하겠다.

첫째，교회는 정당이 아니다. 그러므로 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

하는가의 문제는 교회 자체의 직접적인 관심사일 수 없다. 교회의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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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상 그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모 

든 힘을 집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. 그것도 그런 의미의 민주사회를 

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을 뜻한다. 이것은 민중의，민중에 의 

한，민중을 위한 길이다.

둘째，그리스도교는 본래적인，새로운 가치관 위에서 새로운 윤리 

를 형성해야 한다.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거점은 사랑이다. 그러나 이 

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을 지양하고 구체화해야 한다. 그것은 가난하 

고 눌린 오클로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 

를 찾아주는 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 이것은 공산주의 

에 뺏긴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것을 도로 찾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

무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.

셋째, 오클로스를 위한 사랑의 운동이 조직화되어야 하고，저들이 

체념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만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. 그 청사 

진은 그저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‘더불어 사는 사회’여야 한다. 조직 

화는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네가 당하는 일이 곧 내 

가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. 까닭은 저들을 억누르는 악이 

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. 이것은 분노의 단순한 폭발이나 파괴적인 

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는 길이며，정치 • 경제의 횡포를 견제하 

는 길이다.

넷째，그리스도교회의 어떠한 운동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어야 

한다. 그러므로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에 폭력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. 

우리는 “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”(마태 26, 52) 는 예수의 말씀 

이 역 사적으로 입증된 것을 믿는다. 그러므로 폭력의 악순환에서 이 

역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.

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.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

최후의 역사적 결정은 하느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，우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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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선의 길을 택하고 판정은 하느님께 기대는 신앙을 최후거점으로 

해서，곧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느니 예수가 십자가에 다소곳이 처형 

되었듯이，3 • 1운동 선언을 끝내고 투옥될 것을 기다려 손을 내민 

33인들처럼，김찬국 • 김동길이 투옥되었듯이 수난의 길을 선택하며 

의의 증인이 된다. 그게 바로 무릎을 꿇고 사는 대신 선 채로 끌려가 

겠다는 민중의 소리요, “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

나를 따르라”(마르 8, 34)는 예수의 지시이다.

■ 1975년 4월 민청 련사건 석방인사 환영모임에서의 강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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